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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창세기 46장 28~34절 
- 제목 : “요셉의 효도 ; 공경과 존대” 

주일예배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는 구역모임 말씀나눔지

· 마음의 문을 열며 
기존의 가치관과 윤리를 다 깨뜨리려고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세상은 ‘효도’라고 하는 가치관도 해체하려고 한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효도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과 효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대부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효도에 대해 
잘 아는 것과 효도를 잘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효도에 대해 잘 알아도, 효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효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할 때 ‘당신은 효자인가? 불효자인가?’를 생각해보고 효도에 대한 당신의 가치관을 
함께 나누어보라.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우리는 왜 효도를 해야 하는가? 아래에 제시하는 성경구절을 찾아서 읽고 효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나누어보라. 
    * 출애굽기 20:12                                                                    * 잠언 30:17
    * 누가복음 2:51                                                                      * 에베소서 6:1~3

2. 효도의 모델을 보여주는 요셉은 어떻게 효도했는가? 
    * 창세기 46:28~30                                                             * 창세기 45:11 ; 45:22~23 ; 50:21
    * 창세기 46:31~34                                                             * 창세기 48:8~20
    * 창세기 47:1~10

3. 당신은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효도를 발견하고 정리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그 당시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만이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요셉이었기에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하는가?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다음의 글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경이 명령하는 효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결단하고 서로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증여를 할 때 간단한 효도 계약을 병기하면 노인 빈곤율과 고독사 등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모 변호사는 ‘효도까지 계약을 한다는 식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가족 분쟁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자식이 먼저 효도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조항을 말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 본문 읽기
28.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29.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31.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33.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 말씀기도제목 
1. ‘일체의 기준을 거절하려는 시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2. 모든 자녀 된 자마다 요셉처럼 자주 얼굴 뵈는 “만남의 효도”, 힘껏 봉양하는 “섬김의 효도”, 권위를 높여드리는 “존대하는
    효도”를 행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공경(恭敬)과 존대(尊待)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